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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랜더스, 매진 속 2026 팬 감사 이벤트 ‘최광야구 1429’ 성료 
- 2만 3000석 매진 및 SPOTV 생중계·특별 해설 진행으로 온·오프라인 팬과 호흡
- 포지션 변경 경기·선수단 퍼포먼스 눈길…최우수상 한두솔, 크레이지 플레이어 이로운


SSG랜더스(대표이사 김재섭, 이하 SSG)가 17일(토)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한 2026 팬 감사 이벤트 ‘2026 랜더스페셜 매치 – 최광야구 1429(이하 최광야구 1429)’를 2만 3000석 전석 매진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매진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SSG만의 색다른 팬덤 문화로 정착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 시즌 동안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간판스타 최정과 김광현을 필두로 선수단이 자발적으로 기획과 사전 훈련에 참여하며 SSG만의 고유한 팬 감사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선수단 드래프트 유튜브 라이브'는 누적 조회수 20만명을 기록했다. 이어 본 행사 역시 SPOTV 생중계와 누적 조회수 46만명을 넘긴 구단 유튜브 라이브, 오태곤·박성한·고명준 등 주요 선수의 특별 해설, 드론 ‘스페셜 앵글’ 및 선수 라이브 인터뷰까지 새롭게 편성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축제로 스케일을 대폭 키웠다.
본 경기는 투수와 야수가 포지션을 맞바꾼 7이닝 경기로 펼쳐졌으며, 감독이 안대를 쓰고 결과를 선택하는 특별 비디오 판독 룰로 재미를 더했다. 경기 도중 최근 재계약을 마친 아빌라와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한 김성현 코치가 특별 대타로 깜짝 등장해 만원 관중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선수들이 망가짐도 불사하며 준비한 퍼포먼스도 빛났다. 한두솔의 ‘긴생머리 두솔’, 고명준의 ‘부리부리 대마왕’·‘고뿡이’, 신범수(강호동 분장·에이티즈 댄스), 한유섬(딸 한예소 양과 ‘마잠바오’ 연출), 전의산·장지훈(‘마인부우’와 ‘손오공’ 맞대결), 노경은 수석코치(‘웰컴 노자민’) 등이 파격적인 변신으로 큰 웃음을 선사하며 팬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줬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선수들의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정규시즌 못지않은 열띤 함성과 응원을 보내며 그라운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경기장 안팎에서는 팬과 호흡하는 스킨십과 ‘팬 퍼스트’ 운영이 돋보였다. 입장 관중 대상 양 팀 컬러 반다나 2만 장 배포를 비롯해 훈련 공개, 그라운드 사인회, 비디오 판독 추가권이 걸린 ‘최광 팬 배틀’, 4회말 종료 후 선수단과 만원 관중의 ‘연안부두’ 합창이 이어졌다. 여기에 각 팀의 상징 컬러를 살린 스페셜 MD 출시까지 세심한 디테일이 더해지며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경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고 떼창을 이어간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팬이 있기에 구단과 스페셜 매치도 존재한다는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팬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 ‘베스트 퍼포먼스 어워즈’에서는 한두솔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고명준과 박성한, 노력상은 전영준과 문승원이 각각 수상했다. 양 팀 감독과 수석 코치, 주장 오태곤의 평가로 선정된 크레이지 플레이어는 이로운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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